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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어는 아름다움이며, 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가)는 자연물인 매화를, (나)는 인공물인 무량수전을, (다)는 르네상스 여
성을 대상으로 논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의 판단 준거인 인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비교 가능하
다. 
 (가)는 인위를 부정하며 자연적 상태 그대로 둘 것을 논한다. 필자는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화를 가지치는 등의 인위를 가하는 것을 비판한다. 필자가 매화에 묶인 끈
을 풀어주고 순리대로 온전하게 해주고자 하는 점을 통해, 인위적인 것을 아름다움의 기준삼
아 자연적인 것을 해침을 경계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건적 인위를 긍정한다. 필자는 인공적 건조물인 무량수
전이 대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생기는 아름다움을 논한다. 이를 갖출 것만 갖춘 필요미
라고 칭하며, 산의 능선과 석축의 각도가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표현한다. 한편 잔재주에 기
우는 것을 경계함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졌을 때의 인위를 조건적으로 긍정하며 아름답다고 
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는 인위를 긍정한다. 여성에게 아름다움의 일종인 우아함을 요구하며, 우아함은 인
위를 통해 완성됨을 논한다. 주체의 계산과 연기로써 아름다움을 연출하되 자연스러워보일 것
을 강조함을 통해서, 인위적 아름다움과 자연적 드러냄이 모두 인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봄
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제시문은 인위의 드러냄을 기준으로도 비교할 수 있다. (가)는 인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나)와 (다)는 인위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인위를 표면
적으로 드러내는지의 여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나)는 인위의 드러남을 긍정한다. 자연물은 자연적인 대로, 인공물은 인위적인 대로 서로 조
화를 이루어 그 결과로서 아름다워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다)는 인위의 드러남을 부정한
다. 아름답기 위한 인위적 노력은 필요하나, 타인의 시선에 꾸민듯해 보이는 것은 피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인위의 드러냄에 있어 논지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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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자연적 상태인 다이아몬드 원석과 인위적 상태인 물방울 모양의 세공 다이아몬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라)는 다른 세 제시문의 서로 다른 관점을 근거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
다. 
 (가)의 관점에서 볼 때,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원석 그대로의 모습을 해친 것으로서 부정적으
로 해석된다. 순리를 거스르고 인위를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세공해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높은 값을 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가)의 관점에서 부
정의 대상이 된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석과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원석은 자연
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 잔재주 없이 편안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세공석은 물방울의 자
연적 곡선을 본뜸으로써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를 이루고, 대칭성을 통해 비례의 상쾌함을 
드러낸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원석은 순리로서 세공석은 조화로서 아름다움의 대상인 것이
다. 
 (다)의 관점에서 볼 때,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인위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으로서 긍정
적으로 해석된다. 원석 상태의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기 위한 아무런 궁리나 노력이 없는 것으
로서 비판의 대상이지만, 세공된 상태의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해 인위를 가한 
것으로서 긍정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가)의 논지를 평가할 수 있다. (나)의 관점에서, (가)의 논지는 
제한된 사고의 편협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이아몬드를 세공하
는 인위적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그러한 
가능성조차 무조건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한편 (다)의 관점에서, (가)의 논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것은 기교와 노력을 통해 섬세하게 갈고 
닦아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는 일이다. 그러나 (가)는 그러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점
에서 타당하지 않다. 


